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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완수 지사, 산청 산불 피해 주민 위문…"끝까지 돕겠다"

등록 2025.09.30 18:01:19

[산청=뉴시스]박완수(맨 오른쪽) 경남도지사가 30일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한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을 방문해 신

축주택 입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.(사진=경남도 제공) 2025.09.30. photo@newsis.com

[창원=뉴시스]홍정명 기자 =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가 30일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주택 소실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산청군 시

천면 외공마을을 방문해 신축주택 입주민들 안부를 묻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지를 꼼꼼히 챙겼다고 밝혔다.

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"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충을 도정이 끝까지 돕겠다"면서 "피해 복구가 신속히 마

무리될 수 있도록 산청군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"고 말했다. 

또, 산청군 부군수로부터 산청 산불피해 주택 복구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마을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했다.

이어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단성분관을 찾아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,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덕담을 나누며

따뜻한 명절 인사를 건넸다.

2023년 9월 문을 연 산엔청복지관 단성분관은 재활실, 언어치료실,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, 총 7개의 프

로그램에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 내 장애인·어르신을 위한 대표 복지시설로 자리잡고 있다.

이날 박 지사는 명절 준비에 한창인 사천시 사천읍시장도 찾아 명절 성수품 물가를 살피고, 시장 상인 및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

다.



현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, 채소,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다.

박 지사는 "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명절의 가장 큰 의미"라며 "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

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전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hjm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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